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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신 각 언론사 담당기자 

제 목 폭염경보 시 야외훈련 중단 요구 성명 

담 당 사무국장 김형남 

※ 조선미디어그룹, 채널A, 아시아경제,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. 

[성명] 

국방부, 폭염경보 시 야외 훈련 즉시 중단해야 

- 검증 안된 어설픈 대책에 의지해 홍천 KCTC 훈련 강행되어선 안돼 - 

 

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3,000명의 장병이 참여하는 가운데 강원도 홍천에서 실시되는 ‘과학화 

전투훈련(KCTC)’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다. 지난 7월 1일, 육군 제22사단에서 열사병으로 인하여 

故 심준용 상병이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지 1달 남짓 지난 시점에서 군이 열사병에 대한 제대로 

된 대책 마련 없이 폭염 속 야외 훈련을 강행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는 것이다. 

 

 육군은 훈련 기간 ‘온열 손상 예방 처치키트’, ‘폭염 응급 처치 키트’, ‘열량 보충제’ 등을 소부대 단

위로 구비하고, 안전통제팀을 운영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적절한 대

비책이라 보기 어렵다. 

 

 장시간 폭염에 노출되면 의식이 저하되어 본인의 신체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. 때문에 열사병 환

자는 쓰러지기 전까지 자신의 신체 상태가 어떤지 알기 어렵다. 이는 故 심 상병 사망 사건에서도 

확인할 수 있다. 따라서 대비 키트 마련 등으로는 열사병에 대처하기 어렵다. 또한 환자 발생 시 홍

천 KCTC 훈련장으로부터 인근 종합병원으로 차량 후송을 하자면 최소 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. 열

사병 환자가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크다.   

 

 가장 확실한 안전 대책은 애초부터 열사병에 걸리는 사람이 없게끔 만드는 것이다. 때문에 「부대

관리훈령」 제217조는 혹서기 온도지수가 29.5도를 초과한 때에는 실외 군사 활동 시간을 단축하거

나 군사 활동 자체를 조정하게끔 하고 있고, 이를 구체화 한 「육군규정330」은 29.5도 초과 시 야외 

훈련 조정 실시, 31도 도달 시 야외 훈련 제한 및 중지, 32도 초과 시 아침, 저녁시간을 활용하여 경

계작전 등 필수 활동만 실시하게끔 규정하고 있다. 폭염 속에 장병들이 오래 노출되는 상황을 원천 

차단하고자 한 것이다. 



2 

 

 따라서 훈련 일정 중 폭염경보가 발령되었거나, 국방부 스스로 만든 훈련 기준 상 야외훈련 조정, 

제한에 해당할 시에는 반드시 야외 훈련을 중지하고 병력을 대기시켜야 한다. 열사병으로 인한 참

사가 재차 발생하지 않게끔 각별한 유의와 규정에 입각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. 소 

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태를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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